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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LTE 재난안전통신망에 관한 정책 연구

강희조*

요 약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기술방식으로 공공안전 롱텀에볼루션(PS-LTE) 방식이 선정됐다. 이를

통해 2017년부터 경찰, 소방, 군 등 모든 재난안전 책임기관이 음성뿐 아니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정

보를 활용해 구조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다. PS-LTE는 기존 LTE 기술에 그룹통화, 단말기 간 직접통신,

단독 기지국 기능 등이 추가된 방식이다. 지금까지 각 재난안전기관이 사용하던 통신기술은 음성만 전

달할 수 있었다. PS-LTE 기술을 이용하면 멀티미디어 전송이 가능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주요국에

서 추진 중에 있는 광대역 공공안전통신정책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광대역 공공안전통

신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았다.

키워드 : 공공안전LTE, 재난통신망, 공공안전, 사회안전, 재난통신

A Study on the Public Safety Long Term Evolution Disaster

Communic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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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uth Korea decided to use the public safety long term evolution (PS-LTE) method to build a

wireless communications network for national disaster. The move will allow all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including police, firefighters and the military to use multimedia information, including

videos, in addition to voice to carry out rescue operations from 2017.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said Thursday that it adopted PS-LTE as the technology method fo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following a national policy coordination meeting last month. PS-LTE is

a method integrating group communication, direction communication between terminals and

independent base station function with existing LTE technology. Until now,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used technology that only allowed voice communication. However, transmission of

multimedia information is possible using PS-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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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4월 15일 오전 8시48분쯤 전남 진도

군 병풍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세월호가 침몰하

기 시작했다. 당시 해양경찰, 해군, 경찰은 세월

호 참사 현장에서 각기 다른 무선망을 사용하면

서 혼란을 자초했다. 만약 통합 재난망이 있었다

면 단원고 학생이 119에 전화를 건 순간, 청와대

까지 원스톱 보고가 이뤄졌을 것이다. 그러나 일

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할 긴급구조현장은 제각각

인 무선망으로 인해 긴박한 순간 오히려 혼선이

빚어졌다. 서둘러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합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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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망은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 구조·구호 기관을 연결하는 통

신망을 말한다. 이동통신망이 끊어져도 연락할

수 있으며, 다수가 한꺼번에 소통하기 때문에 구

조작전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세

월호 사고 때도 겪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통

합 재난망이 없다.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무

선망은 해양경찰과 보건복지부가 아이덴, 경찰과

소방방재청은 테트라, 해군은 VHF무전기로 제

각각이다. 아이덴은 1994년 무전통화, 이동전화,

패킷데이터를 하나의 통신망에서 구현하도록 한

기술로 2010년 도입됐다. 테트라는 1995년 유럽

전기통신 표준위원회에 의해 표준화된 무전기술

로 경찰이 2000년, 소방방재청이 2005년 각각 도

입했다. 다만 경찰이 쓰는 테트라는 네트워크 영

역이 수도권과 6대 광역시로 한정돼 있다는 지

적이다. 해당지역 이외의 사고 현장에서는 테트

라 단말기가 있어도 교신할 수 없는 셈이다.

VHF무전기는 초단파로 직진성이 강해 근거리

혼신이 적은 전통적 무전기술이다. 1960년대부터

해군이 사용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이 발생하면 상황파악, 현장보고, 지휘부 지시가

일사분란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금 사용중

인 통신망은 제각각이라 각 기관끼리 별도로 연

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7월 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국가재난안전망 기술방식을 PS-LTE(public

safety long term evolution)로 선정했다고 밝혔

다. PS-LTE는 기존 LTE 기술에 그룹통화, 단

말기 간 직접통신, 단독 기지국 기능 등이 추가

된 방식이다. 지금까지 각 재난안전기관이 사용

하던 통신기술은 음성만 전달할 수 있었다.

PS-LTE 기술을 이용하면 멀티미디어 전송이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멀리까지 전파신

호가 잘 전달되는 718~728 MHz, 773~783 MHz

대역이 바람직하며 총 20 MHz폭이 필요한 것으

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상세한 주파수 공급 방

안은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9월 결정되었다. 이와 함께 재난망은 특수 용

도에 맞춰 새로 구축하되(자가망) 기존 이동통신

사들 통신망(상용망) 시설을 일부 활용해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또 LTE 기술방식을 사용하는 철

도망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e-내비게이션의

연ㆍ근해 통신망과 통합해 구축할 계획이다[1].

정부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통신 기술방식

을 LTE로 선정하고, 전용망을 구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지하와 전파 음영구역은 기

존 이동 통신사들의 LTE 상용망을 활용한다. 지

하에서도 잘 터져야 하는 특수성 등을 감안해

주파수는 대역이 낮은 718~728 MHz, 773~783

MHz 를 활용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LTE

를 재난용으로 특화한 PS-LTE를 다양한 기술

검증을 통해 차세대 재난안전망용 기술로 사실

상 확정했다. 또 LTE는 평시 안전과 재난 구조

시 상황감지, 전파, 통합 지휘를 위한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단말간 직접통화와 푸시투토

크(즉시통화), 단독기지국활용 등 일부 기능은

부족하지만 표준화 작업이 현재 빠르게 진행 중

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직접통

화, 단말기 중계, 단독기지국 운영모드 등을 제

외한 대부분은 표준화돼 있어 2017년 상용화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망 구축 방

식은 철도용 LTE-R(railway)와 해상용 e내비게

이션 통신망을 별도로 하는 개별망이 아닌 통합

운영하는 '통합공공망' 방식으로 실시될 전망이

다. 이와 더불어 자가망을 주력망으로 이용하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상용망을 연동하는 혼합

방식을 택했다. 이동통신사들의 기존 망인 LTE

상용망을 사용할 경우 트래픽이 집중될 경우 통

신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어 자가망 구축이 효율

적으로 봤다. 다만 자가망을 구축할 때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지하와 전파 음영

구역은 상용망을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재난망

구축 비용은 1조 7000억 원에서 2조 1000억 원

의 비용이 적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가망과 일

부 상용망을 이용했을 때 통신사들이 추산한 비

용은 10년 동안의 운영비를 반영하면 2조 2000

억 원이다. 재난안전망을 위한 주파수로 718~728

MHz, 773~783 MHz를 주파수분할 방식으로 활

용하기로 했다. 주파수 폭은 통합 공공망으로 할

경우 20 MHz폭을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718~728 MHz, 773~783 MHz 는 1.8 GHz는 비

해 망 구축비용이 저렴하고 즉시 사용이 가능하

며 지하구간, 건물 내 음영지역에서도 통화권 확

보 등이 가능하다. 재난안전통신망과 철도망, 해

상 내비게이션을 개별적으로 구축할 경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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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S-LTE network.

한 주파수는 각각 20 MHz, 10 MHz, 10 MHz

총 40 MHz가 소요되지만 이에 비해 통합망으로

구축할 경우 20 MHz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미

연방통신위원회의 경우도 LTE 방식 공공안전망

구축을 위해 10년간 718~728 MHz, 773~783

MHz 대역 사용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718~728

MHz, 773~783 MHz의 경우는 국가조정실의 주

파수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와야 사용이

가능하다. 디지털방송전환 이후 유휴대역인

718~728 MHz, 773~783 MHz에 대해 통신업계와

지상파방송사들이 각각 통신용 또는 방송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의

반발이 길어지면 최종 주파수를 확정하지 못해

재난망 구축이 늦어질 수도 있다. 운영 주체의

경우 미국의 퍼스트넷 처럼 독립기관을 설립할

지, 영국처럼 민간에 위탁할지는 정보화기본계획

(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재난망

을 구축하면 최소 321개의 기관을 비롯해 경찰,

소방, 철도, 해양 등을 다 포함할 경우 100만 명

이 넘는 인원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부가 결정한 기

술방식에 따라 정보화기본계획를 수립하고, 사업

제안서 모집과정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연말까

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8개

시·도로 사업을 확산하고 2017년 서울 경기지역

과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주요국에서 추진

중에 있는 광대역 공공안전통신정책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광대역 공공안전통신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2. PS-LTE 재난안전통신 기술 동향

2.1 상호운용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네트

워크 아키텍처

기술방식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 경제성,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이

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PS-LTE는 일반적으로 3GPP의 UMTS

Release 8, 9 또는 그 이상의 IMS(internet

multimedia subsystem) 기반의 플랫폼을 채택하

고 있다. All-IP 패킷기반 단일 LTE망에서 기존

의 푸시투토크(즉시통화) 음성서비스와 영상 및

데이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 목

표라 할 수 있다[2].

(그림 1) PS-LTE 네트워크

PS-LTE가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재난안전기

관에서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던 디지털

TRS(trunked radio system)등과도 공존할 수 있

어야 하므로 네트워크 구성에 상호운용성에 대

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다수 관련업체들은 타 네트워크와 연

동될 수 있는 패킷에서 패킷 기반의 개방형 인

터페이스인 NNI(network to network interface)

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회선교환 기반인 기존의

무선접속 기술들은 타 인터넷 프로토콜을 매개

하도록 하는 구조이므로 패킷과 회선교환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의 구현은 무선접속 기술을 개

발하는 제조사와 표준화 단체에서 담당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며, 코어 네트워크인 EPC(evolved

packet core)내에 IWK(interworking function)

을 포함함으로써 타 네트워크와의 푸시투토크

(즉시통화) 음성서비스와 영상 및 데이터 서비스

와 연계, QoS, 보안프로토콜, 우선순위 권한을

관리하는 등 서비스 측면의 상호운용성도 중요

하게 고려하고 있다[3].

2.2 다양한 단말기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PC, 노트

북, 초소형 휴대 기기, 게임기기 및 카메라와 같

은 소비자 전자제품들이 LTE 모듈을 내장하게

될 것이다. LTE가 기존 모바일 네트워크로의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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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오버 및 로밍을 지원하므로 이러한 모든 기기

들은 구축 이후 즉시 유비쿼터스 모바일 브로드

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신사는 LTE의

유연성을 이용해 기존 네트워크, 주파수 및 비즈

니스 목적에 부합하도록 모바일 브로드밴드 멀

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3 운영적 요구사항

미국의 국가공공안전통신위원회는 700MHz 광

대역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적 요구사항을 현

시점에 반듯이 필요한 7개의 필수기능과 미래지

향적 4개의 선택기능으로 나누어 총 11 가지를

권고하였다[4]. 필수기능의 주요 요구 사항은 인

터넷 접속, 승인된 민간사업자 공중망과의 로밍

을 위한 가상사설망 접속, 재난안전무선통신망과

민간 공중망의 운영자간 각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공, 재난안전무선통신망과 공중

망간 단문문자 서비스와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

비스 송수신 연계, 재난대응요원들의 사고명령시

스템 접속, 기존 무선통신망과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망간 음성통신의 상호연계를 위한 게이트웨

이 장치, 마지막으로 현장 기반 각종 서버 어플

리케이션들이 해당된다. 선택기능의 주요권고 사

항으로는 실시간으로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수집

하고 전달 할 수 있는 능력, 모든 매체의 일대

다 통신 서비스 제공, 기존 무선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해 게이트웨이 보다 높은 수준

에서 연계가 가능한 음성통신 인터페이스 제공

마지막으로 PSTN과의 음성통화 기능들이 해당

된다.

2.4 보안기술

3GPP의 인증과 보안에 관련된 공통적인 표준

기술들은 PS-LTE에서도 대부분 동일하게 사용

한다. 단말과 망 사이의 인증은 3GPP의 TS

33.401 표준의 AKA(authentication and key

agreement) 방식에 따라 상호인증을 하는 구조

를 가자고 있다.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를 통해 해당가입자를 식별

한 후 HSS(home subscriber sever)에게 해당

가입자를 인증하기 위한 인증정보를 받아온다.

이후 MME(mobile management entity)는 이 인

증정보를 이용하여 가입자를 인증하고 가입자

역시 HSS가 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증

정보를 생성하여 그 정보를 바탕으로 망을 인증

하게 된다[4].

2.5 효율적인 망 구축방안 마련

전국 규모의 PS-LTE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대규모 망 투자비와 함께 광대역 주파

수 확보가 필요하나, 최근 주파수 부족현상이 심

화로 광대역 주파수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전국 망 구축에 따른 기존 이동통신 망과

의 중복투자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이에 미

국, 유럽, 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주파수 확보, 망

투자비 절감을 위해 상용망을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은 전국 광대역 PPDR 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면서 경제적인 망 구축을 위

해 상용망 활용을 적극 고려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도 부족한 망 용량 활용을 위해 상용망 활

용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의 CEPT도 자가망 및

상용망을 활용한 망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PS-LTE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는 방법으

로 ① 자가망 구축, ② 상용망 사용, ③ 상용망

공유를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자가망은 이용기관

이 전용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운용

이 가능해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기관이 선호하

는 방식으로 현재 대부분의 협대역 재난안전통

신망의 운용 방식에 해당한다. 그러나 망 구축을

위한 투자비 소요가 큰 단점이 있으며 투자비

경감을 위해서는 가급적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

조화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고 표준화된 기술

방식 이용이 바람직하다. 상용망 사용 방식은 이

용기관이 특별 가입자로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가망에 비해 초기 망 구축 투자비가 적게 소

요되고, 상용망이 제공하는 다양한 통신자원(주

파수, 신기술 등)의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초기 투자비가 들지 않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자

가망에 비해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장기적

으로 발생하는 망 임대료와 추가발생 투자비(예

를 들어 추가 커버리지 확보, 재난안전통신망 전

용 기능 제공 등)를 고려하면 자가망과 상용망

중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 또한 재난 발생 시 PS-LTE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가입자의 트래픽도 급

증하게 됨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자에 대

한 충분한 통신용량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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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용자와 PS-LTE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자

가 망을 공유하는데 따른 보안 취약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마지막 방법으로 상용망 공

유의 경우 설비는 상용망의 것을 활용하되 망

운영은 재난안전기관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자가

망과 상용망의 장점을 모두 갖는다. 이 방식에서

는 이용기관의 망운용에 대한 자율성 확보가 가

능하며 자가망 구축에 비해 망 구축비용 절약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상용망 설비를 활

용해 커버리지 확대가 가능하며, 망 용량 확보가

용이한 장점이 있어 미국과 호주 등 광활한 국

토의 커버리지 확보가 필요한 국가에서 이미 채

택했거나 고려중에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설비

의 공유의 정도, 공유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방

안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사업자와의 계약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표 1> 재난안전통신망 특징 분석

Classification Characteristic analysis

Oneself

-Network

Strengths : Stability and security protection

Weaknesses : New frequency allocation,

high construction cost

Commercial

Network

Strengths : Low construction cost, possible

technical update

Weaknesses : Danger of traffic surge

during network at disaster

LTE Commercial BS : SKT : 173,000, KT

: 126,000, LGU+ : 146,000

Oneself-Net.

+

Commercial Net.

Characteristic : Take advantage of oneself

net and commercial net.

Future : The key is whether oneself-

network how newly build, requires accurate

cost estimation criteria

<Table 1> Characteristic analysis of disaster

safety communication network.

3. 국외 광대역 공공 재난안전통신망

추진 동향

3.1 미국

미국은 911테러, 태풍 카트리나 등 대규모 재

난, 자연재해 이후 효율적인 재난 대응체계 마련

을 위해 상호운용성이 확보된 무선통신망 구축

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FCC는 ’07년에

DTV 여유대역인 700 MHz대역의 24 MHz폭(협

대역 12 MHz, 광대역 10 MHz, 보호대역 2

MHz)을 공공안전용으로 분배했으며, 인접한 D

블록 10 MHz폭에 대해서는 상업용으로 할당하

되 비상 시 공공안전용에 우선권을 주는 조건으

로 공공-민간 협력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08년

주파수 경매에서 D블록이 유찰됨에 따라 공공안

전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12년에 공공안전

광대역용으로 추가 분배하게 되어 700 MHz대역

에서 총 34 MHz폭을 공공안전용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기술 방식과 관련해 FCC는 상호운

용성 확보를 위해 단일 기술방식 채택이 필요하

다고 보고 공공안전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LTE 방식으로 채택하였다.

FCC는 ’10년도 국가광대역계획을 제시하면서

공공안전 망 고도화 방안으로서 높은 신뢰성 및

넓은 커버리지가 보장된 음성, 데이터 및 영상의

4세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

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①넓은 커버리지와

신뢰성 있는 망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안전

전용 광대역 망 구축, ② 재난 시 추가 망 용량

제공 및 망 회복성 향상을 위해 로밍 및 우선접

속을 통한 상용망 이용, ③ 실내 및 지하구간 커

버리지 보장을 위한 분산 안테나 시스템 및 마

이크로 셀 시스템 적용, ④ 기존 공공안전 망 및

상용 망에서 트래픽 수용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

해 임시 구축이 가능한 장비 도입이 제시되었다

[5],[6]. 이에 700 MHz대역에서 광대역 공공안전

전국 망 구축을 위해 산하에 전담 기관을 설립

하고 현재 망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

에 있다. 먼저 ’12년 2월, 중산층 세금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 을 제정해 공공안전용 전국 망

구축 ․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조직, 재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근거해 통

신정보관리청은 산하에 퍼스트넷를 설립했으며

현재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

에 있다. 망 구축 방안은 자가망을 기본으로 하

되 경제성을 고려해 상용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상용망 활용 방안은 이용

환경, 상용망 구축 현황 등에 따라 기지국 사이

트를 공유하거나 일부 장비 또는 회선 등을 공

유하는 등 다양한 모델이 고려될 수 있다. 퍼스

트넷은 LTE 코어망의 경우 퍼스트넷 자체 망을

활용하되 기지국 등 무선망 장비의 경우 상용망

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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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tatus of 700 MHz band in America.

(그림 2) 미국 700 MHz대역 이용 현황

비용은 주파수 경매 자금에서 마련된 재원(약 8

조원)을 확보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인 망 구축 ․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방안(망 사용료

징수 등)을 마련 중에 있다. 미 상무성은 산하의

국립기술표준연구소와 통신정보관리청을 통해

공공안전용 LTE 망의 효율적인 망 구축, 기술개

발 촉진 등을 위한 공공안전통신연구 프로그램

을 추진하고 있다. 공안전통신연구은 현재 700

MHz 대역을 이용한 공공안전 LTE 실험 망을

구축하여 공공안전 LTE 장비의 실험 및 이기종

간 상호운용성 등을 테스트함으로써 장비 업체

의 공공안전용 LTE 장비 개발을 촉진하고 있으

며, 공공안전용 신규 기능의 표준화를 위해

3GPP 등을 통한 표준화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망 구축 셀 플래닝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및 RF전파 모델, 음성통신 관련 사항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7]-[9].

3.2 유럽

유럽우편통신청(CEPT)은 ’07년 PS-LTE 재난

안전통신 주파수 대역으로 Wideband용으로

380~430 MHz, 광대역용으로 4.9 GHz대역 이용

을 권고한 바 있으며,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380~400 MHz대역을 이용해 TETRA 및

Tetrapol 등의 TRS방식으로 자가망을 구축하여

서비스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광대역 이동통신

기술이 발전되고 광대역 재난안전통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CEPT는 ’11

년에 연구반을 구성해 광대역 재난안전통신 서

비스 요구사항, 주파수 대역, 망 구축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의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FM49는

’13년초에 광대역 재난안전통신 요구사항 및 주

파수 소요량에 관한 보고서를 완성했으며, 유럽

공통 주파수 대역 및 망 구축 방안(전용망, 상용

망 등)에 대한 보고서는 올해 말 완료될 예정이

다.

Nation Contents

Finland
Plans to distribute 700 MHz band to wireless

broadband in 2017

Norway

Propose a mobile service use, and can be

placed at the bottom of 700MHz broadband

disaster safety communication bandwidth

Sweden
Internal research in progress, and support the

research of CEPT

German

Determined by the band suitable for

broadband disaster safety communications

Policy undetermined

France Study progress, and admittance undetermined

England

Determined by the band suitable for

broadband disaster safety communications

Policy undetermined

<표 2> 유럽 주요국의 700 MHz 대역의

PS-LTE 재난안전통신 이용에 관한 입장

<Table 2> Situation on PS-LTE disaster

communication of 700 MHz band in Europe.

유럽 공통 주파수 대역 관련해서는 450 MHz

과 750 MHz대역이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700 MHz대역의 경우

WRC-12 결정에 따라 ’15년부터 제1지역(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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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 이동업무로 활용할 수 있게 된 대

역으로 유럽위원회도 동 대역 활용 방안으로 무

선 광대역뿐만 아니라 재난안전통신용 활용을

고려해 채널 배치 및 기술적 조건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어 700 MHz 대역 일부가 PS-LTE 재난

안전통신망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0]. 그러나 유럽의 주요 국가는 광대역 700

MHz대역을 PS-LTE 재난안전통신 이용에 대해

PS-LTE 재난안전통신용으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나 최종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유보적

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최종적인 결과

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3.3 호주

ACMA는 광대역 재난안전통신 주파수로 400

MHz대역, 800 MHz대역, 4.9 GHz대역을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 협대역 기술방식 활용이 가능한

400 MHz대역의 경우 TRS 등의 활용이 가능하

도록 현재 채널 재배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4.9

GHz대역의 경우 WiMax 등을 활용하여 트래픽

이 집중되는 hot spot에서 트래픽 offload용으로

사용하거나, 영상 전송용으로 활용하도록 주파수

분배를 완료하였다. 광대역 재난안전통신의 경우

800 MHz대역이 고려되고 있는데, 2×5 MHz폭을

사용하는 방침을 정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대역

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추가용량 및 커버리

지 확보를 위해 상용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 호주는 현재 상이한 기술방식으로 3

개의 대역을 분배하였으나, 향후 각 시스템을 통

합해 멀티밴드-멀티표준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11].

3.4 기타(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영국은 Airwave社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380 MHz대역에서 TETRA방식의 광대역 재난

안전통신 전용망을 구축해 음성 및 저속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정부와

Airwave와의광대역 재난안전통신 무선 서비스

계약은 ’16년부터 ’20년에 걸쳐 지역별로 만료될

예정이며, 주파수 면허도 ’20년에 만료될 예정이

다. 이에 영국 정부는 ’16년 이후의 광대역 재난

안전통신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

관들로 구성된 ESMCP(Emergency Service

Mobile Communications Programme)을 구성하

였으며 Ofcom도 이에 발맞춰 주파수 관련 이슈

를 연구할 계획이다. 기술방식은 LTE를 통한 광

대역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고 있으나, 광대역 재

난안전통신 관련 기능 표준화 및 상용화 시점

등을 고려해 LTE로 음성, 데이터 통합망을 구축

하거나 TETRA-LTE 혼합망을 고려하고 있다

[12].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미국과의 상

호운용성을 고려해 미국의 700 MHz대역 밴드플

랜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안전용으

로 총 24 MHz대역을 분배하였다. 다만, 미국에

서 추가적으로 광대역 재난안전통신용으로 분배

한 D블록(2×5 MHz폭)에 대해서는 광대역 재난

안전통신용 등의 활용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

다[13]. 중국은 1447~1467 MHz의 20 MHz폭을

이용해 TD-LTE 방식으로 광대역 재난안전통신

시험망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베이징 지역에는

2011년부터 망 구축을 시작했으며 공공시설 확

인, 응급정보 전송, 영상 감시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텐진의 경우 2012년부터 3 단계적

망 구축이 추진되었으며 1단계에는 200개의 기

지국을 설치하고 2 단계에는 500개, 3 단계에는

1,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14]. 일본 총무성은

’11년 6월에 상호운용성 확보 및 광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광대역용 주파수 대역을 신규

분배했으며 주파수 대역은 디지털 TV 전환에

따라 사용 가능해진 VHF TV 대역(170~202.5

MHz, 32.5 MHz폭)이다. 주로 재난 현장의 영상

을 지휘부로 전송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기술방

식은 WiMax 표준을 변형한 자체 표준(ARIB

STD-T103)이 활용하고 ’13년부터 상용화될 계

획이다[15].

4. 결론

PS-LTE 재난안전통신망은 소방, 경찰, 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통신서비스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기술과 서비스가 비

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업용 이동통신에 비

해 낙후되어 있는 실정으로,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최근의 발전된 무선기술과 서비스

를 재난안전통신망에 적용해 공공 서비스 수준

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700 MHz대역의 20 MHz폭

을 광대역 재난안전통신망용으로 분배하고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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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설립해 전국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CEPT를 중심으로 PS-LTE 재난안

전통신망 도입을 위해 이슈사항을 연구 중에 있

다. 호주, 영국, 중국, 일본 등도 PS-LTE 재난

안전통신망 도입을 위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고

일부 국가는 주파수를 배정하여 실험망구축 등

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국제기

구인 ITU-R는 WRC-12에서 광대역 재난안전통

신망 도입에 관한 사항을 차기 의제로 채택해

WRC-15에서 이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또한 LTE 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3GPP도 PS-LTE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 제공

에 필요한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어 ’16

년 이후에는 관련 장비의 상용화가 전망된다. 수

많은 국내 ICT업계에서 최신 LTE 기술을 개발

하고 통신사업자들은 전국 단위의 통신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LTE 상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

미 구축되어 있는 LTE 상용망을 재난망으로 적

절히 활용한다면 경제성과 함께 신속히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재난망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

번에 구축할 재난망은 관련 정부부처가 주관이

되어 국내 ICT 업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

되어야 한다. 단순히 한·두개 업체를 선정해 전

국 단위의 재난망을 구축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재난망을 개발,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만 한다면 연 20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는 해외의 재난망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국내 ICT업계의 기술력과 역량을 고려한다면 충

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제 우리는 해외 독점 기

술이 아닌 국내 기술로도 재난망 구현이 가능한

시대에 있다. 안정적인 LT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유, 무선 인프라와 백업망, 그리

고 모든 통신 서비스가 파괴되었을 때 필수적인

위성망 등 기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통신사업

자들이 있다.

정부와 통신장비 제조사, 통신사업자들의 기술

력과 노하우가 집결된다면 재난시스템핵심 분야

인 재난망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열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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